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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멀네 라 불리는 우도의 동굴 포인트에선 감태를 비롯 참곱슬이와 같은 다양한 홍조류와 ' '▲

더불어 분홍바다맨드라미 가시수지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가시산호류 총산호류 해송 그리, , , , , 

고 굵은나선별해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삼각여 진빌레 콧구멍 등 포인트 다채· ·

서귀포와 달리 색다른 수중 경관 자랑

동굴 포인트 암반 홍조류 산호류 가득·

제주특별자치도안의 또 다른섬 우도 약 만 만평 의 화산섬으로 섬의 모양이 소와 같, 594 (180 )㎡

은 형상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소섬 쇠섬이라고도 불린다, .

관광객들 사이에 산호사로 알려진 홍조단괴로 만들어진 하얀 모래밭과 에메랄드 빛 바다는 마

치 지중해에 와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이 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내도록 만든

다.



우도는 최근 제주도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개의 아름다운 경관 중 손꼽히는 성산일출3

봉과 이웃하고 있으면서 사계절 내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면 꼭 방문

하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우도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우도의 들판과 하늘 그리고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경치는 건, 

너편의 성산일출봉 경관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매력을 뽐내는 경관중의 경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우도 다이빙 포인트는 많이 알려져 있기에 일찌감치 제주시권의 스쿠버 다

이빙 명소로 탐사를 결정했던 해양탐사대는 우도 스쿠버 리조트 고혁진 대표의 안내로 탐사를 

시작했다.



우도 연안바다에는 삼각여 진빌레 숨은여 콧구멍 청석빌레 넓은지 주간명월 우도동굴 등 특, , , , , , 

이한 이름만큼이나 독특하게 동굴이나 아치모양 또는 수중여로 구성된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

가 있다 그래서 인지 우도 다이빙 포인트를 찾는 많은 다이버는 연산호 군락의 아름다운 경관. 

으로 알려진 서귀포쪽의 다이빙 포인트와는 약간 색다른 수중경관을 즐기기 위해 찾는 것이다.

우도의 많은 포인트 가운데 탐사대가 입수를 시작한 곳은 검멀네 또는 삼각여로 불리는 동굴 

다이빙 포인트로서 입수 후 수심 에서 천천히 동굴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굴의 15m . 

크기는 높이가 약 동굴 깊이 약 내외로 깊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의 희미한 빛을 바15m, 50m 

라보며 탐사를 시작했다.

약 수심에서 시작된 동굴입구가 나타나면서 동굴입구주변의 암반에서는 감태를 비롯한 15m 

참곱슬이와 같은 다양한 홍조류와 더불어 분홍바다맨드라미 가시수지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 , 

미 가시산호류 총산호류 해송 그리고 굵은나선별해면 등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모, , , 

습이 관심을 끌었다 동굴안으로 들어 갈수록 해조류는 물론 산호류도 볼 수 없었고 미끈이이. , 

끼벌레와 같은 태형동물들이 주로 관찰됐다.



동굴 내부로 좀 더 들어가자 동굴 상부에서 떨어진 크고 작은 암반들이 드문드문 산재돼 있었

다 동굴 안으로 약 가량 들어간 곳에서 특이하게 수직으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층과 만날 . 20m 

수 있었고 또 동굴 탐사가 끝나가는 곳에는 손전등으로 이 곳 저곳을 비추자 특이하게 여러 , 

종류의 크고 작은 갑각류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동굴 내부는 희미하게 동굴 입구쪽이 보일 정도로 어두웠다 동굴을 탐사하는 동안 입. 

구에서부터 비교적 크기가 큰 자바리 돌돔 그리고 크기가 약 에 이르는 대형 넙치도 관찰, 80㎝

됐다.

검멀네 동굴 다이빙 포인트 탐사를 마치고 서서히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왜 많은 스쿠버 다이

버들이 평범한 수중경관보다는 동굴이나 아치모양의 경관이 있는 곳을 즐겨 찾는지 이유를 짐

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과 제주 연안 암반대의 특성상 이와 같은 장소가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장소를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로 개발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탐

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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